
핵제시장 국산화“저조"
동보화학 월 5톤 생산 … 생활용품시장 확대 주력

국내 핵제 수요가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품 의존도가 높아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핵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동보화학으로 월 5톤을 생산, 4톤을 일본으로 수출하며 1톤은 국

내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보화학은 생산능력이 월 6톤에 불과해 9 5년3월까지 월 1 5톤

으로 증설해 수출 및 내수시장에 적극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핵제 수요는 연간 6 0여톤이며 Sodium Benzoate를 포함해 1 0 0여톤 정도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요정체의 주요인은 최근 수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 때문에 고가의 핵제 사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수요중 국산은 1 0여톤에 불과해 수입품 의존도가 높아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요구되고 있다.

공급기업은 三井東壓化學을 비롯해 Milichem, 신일본화학, EC Chemical, 朝日電化, 동보화학, ICI 등

이 있는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품은 三井東壓의 NC-4 이다. 그외 M i l i c h e m의 Milad 3940· 3 9 8 8 ,

EC Chemical의 EC 4, 동보화학의 NU 500·7 0 0·900, 朝日電化의 NA 11·12 등이 있다.

Milad 3988은 냄새가 좋고 물성이 뛰어난 3세대 핵제로 기존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 판매는 미미한

실정이다. 

공급현황을 보면, 三井東壓은 三井物産에서, ICI는 코폴리만, 朝日電化는 한농아데카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M i l i c h e m은 직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은 제품별로 큰 차이없이 K g당 3 0∼3 5달러, Milad 3988은 파운드당 2 3∼2 4달러인 것으로 조사됐

는데 동보화학이 3세대 NU 1200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어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무적제는 수지의 결정화 과정에서 결정핵을 형성해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반응온도를 상승시켜 결정

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로 P P·P E수지의 사출, 필름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유럽 등에서는 생활용품에 핵제 수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주로

특수용기 및 의료기구 등에 한정돼 있어 시장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활용품시

장 수요가 확대될 경우 국내시장도 월 1 5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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